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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선박 선적·하역 자동화 기술 시연
- 미래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첨단 수출입 해운물류 기술 실증 본격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1월 14일(목) 광양항에서 수출입 자율주행차의
자동 선적 및 하역 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개소식과 기술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수출은 자동차운반선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운전대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라는 미래 모빌리티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동 선적·하역 등
수출입을 위한 해운물류 기술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135억 원을 투자하여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
지원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완전자율주행차의
자동 선적 및 하역 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운반선의 내부 환경을 구현한
테스트베드(3층 규모, 연면적 1만m2)를 구축하여 실증하는 사업이다.

특히, 위성항법신호(GPS)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자동차운반선 내에서
자율주행차량 주행 시 필요한 별도의 선내 통신 환경을 테스트베드에 구현해
고정밀 디지털지도와 최적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발한 자율주행차 자동
선적‧하역 기술을 앞으로 2년 동안 실증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간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가 원활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선복량 확보, 수출차 야적장 확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동차 수출을 지원하였다”라며 “앞으로 완전자율주행차
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첨단 해상 운송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해 우리나라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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